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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콜라보 제품으로 
일본 시장을 공략하라

도쿄지사

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콜라보레이션

･  최근 일본에서는 음료, 제과, 신선・가공식품 등 서로 다

른 식품업체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

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. 콜라보레이션은 주로 인기제품

과 스테디셀러제품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.

･ 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

을 전달하는 한편,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

감하면서 제품의 화제성과 판매확대 효과 등을 노릴 수 

있어 현재 여러 기업들이 시도하려고 노력 중이다.

콜라보 제품을 통한 우리 농가소득 증대

･  콜라보 제품이 유행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들

의 노력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지만, 진입장벽이 높은 

일본 수출시장에서는 콜라보 제품이 새로운 기회로 여

겨지기도 한다. 

･  올해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동원의 즉석라볶이가 대

표적인 사례다. 일본소비자들에게는 소스, 면, 떡으로 구

성된 라볶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제품패키지

에 농심로고를 넣으면서 브랜드 인지도 결합을 통한 시

너지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. 

일본의 주요 콜라보 제품

야마자키의 스테디셀러 빵과 베스킨라빈

스의 인기 아이스크림을 콜라보한 제품

이다. 맛의 재현성이 뛰어나 상당한 화제

를 일으켰으며, 후속 제품이 계속 등장하

고 있다. 빵이지만 냉장보관 후 먹으면 아

이스크림과 같은 맛이 난다는 소비자들의 

평이 많다.

스테디셀러

야마자키빵

베스킨라빈스

인기 아이스크림

일본 최초의 레토르트 카레인 오오츠카

식품의 본카레가 발매 50주년을 맞이하여 

에스콕쿠의 인기 슈퍼컵라면과 합작하여 

본카레골드 카레우동을 선보였다. 화제성

은 물론이고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주

안점을 두었다.
원조레토르카레

오오츠카식품본카레

에스콕쿠의

인기 슈퍼컵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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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장 진출과 한국식품 저변확대에 기대

･ 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

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. 따라서 즉석라볶이 사례

와 같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대기업

과 중소기업 간의 콜라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중요하

다고 판단된다. 

･  이러한 콜라보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된다면 본격적인 해

외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 나아가 한국식품의 저

변확대와 더불어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한발 더 나아갈 

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 

1979년 발매된 롯데의 스테디셀러 과자 

파이노미와 1977년에 개업한 커피전문점 

체인 고메다의 간판메뉴가 콜라보레이션

을 통해 시로노와르의 맛을 재현했다.

인터넷에서 ‘이상한 콜라보’라며 화제가 

된 제품이다. 파인주식회사의 트위터 담당

자와 이와시타식품 사장이 트위터에서 친

분을 쌓는 것을 본 소비자들로부터 콜라보 

요청이 쇄도하여 개발된 제품이다.

식사, 음주, 흡연 뒤에 씹는 고바야시제약

의 구취제거제 브레스케어가 산토리식품

의 인기 음료 하치미츠레몬의 맛을 재현했

다. 레몬의 상큼한 산미와 벌꿀의 달콤함

이 어우러져 큰 인기를 끌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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